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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마다 사는 곳이 달라요

  자연에는 우리의 집과는 다르지만 여러 동물들의 여러 가지 집들이 
있습니다. 이 집이 없어지면 동물들이 살아가기 힘들어지므로 자연에 있
는 물건을 함부로 집으로 가져오면 안됩니다.
  동물은 각자의 생태적 특성과 먹이에 따라 사는 곳이 다르며 
자연의 모든 곳은 생물의 서식처입니다. 우리는 자연 그대로를 보
고 보존해야 합니다.   


